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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종합기술, 평창 풍력단지 조성 사업 수주 “풍력발전 사업 확대” 

▶ 풍력발전소 조성을 위한 핵심 업무 수행, “매출 증대 이루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것” 

 

<2020-10-07>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(023350, 대표이사 이상민)은 ㈜영진이앤알로

부터 약 15억 원 규모의 평창 풍력단지 조성사업 설계 및 인허가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. 

 

해당 사업은 평창 일대에 4.5MW 발전기 12기를 85,000㎡ 면적에 설치하는 것으로, 한국종합기술

은 현장조사, 토목설계, 인허가, 송전선로 설계 등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맡게 된다. 

 

회사는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풍력발전소 조성 사업의 핵심 업무 일체를 수행함으로써 풍력발

전 부문 토탈 솔루션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 

향후 금번 사업을 포함해 총 12건의 육상풍력사업을 영진이앤알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며, 해상풍

력사업 공동 추진 역시 계획 중이다. 

 

금번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오태환 부사장은 “풍력발전사업은 2009년부터 꾸

준히 수행해온 분야로, 기존 태양광발전사업, 바이오가스 및 폐열 활용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

지 부문의 주요 아이템으로 육성해 매출 증대를 이루는 것은 물론 국가적 아젠다인 신재생에너지 

확산에 기여하겠다”고 밝혔다. 

 


